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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진학 전·후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 또래, 교사와의 사회관계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부터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를 활용하였다. 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만족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모 또는 또래와의 지지적 관계
는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 수준과 이후 대학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밖에, 고등학생 시기 교사와 긍정
적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의 경우 대학 진학 후 진로 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융합적 접근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진로발달,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사회관계, 대학생활만족

Abstract  The study purposed to assess how the career development before and after entering college 
was related to youth’s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on the association between youth’s career developmen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v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utilized the data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ince 2010.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velop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suppor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career identity during high school and late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It was also found that youth 
who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 high school had a high level of career decision after 
entering colleg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individualized career education 
appropriate for youth’s career development levels. In addition, convergent approaches to build, 
maintain and develop positive social relationships could have a lasting and positive impact on youth's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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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맞물려 청소년기 진로 결정

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진로발
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 및 사회서비스가 학교
와 지역사회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 진로발달을 
위한 다양한 개입 노력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사이
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기 형성·발전된 사회관계가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하고자 하였다. 

진로발달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을 
구축하고 구조화와 재구조화를 반복하는 지속적인 과정
으로 볼 수 있다[1].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정체감의 형성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2]. Ginzberg 외[3]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진로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직업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며, 자신의 희망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
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된다[4].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진로탐색과 
결정의 시기는 청소년기 이후까지로 연장되는 경향을 보
인다. 중·고등학생 시기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과 지
나친 사교육으로 인해 진로탐색의 기회가 상실되면서 많
은 청소년이 진로결정의 시기를 대학 진학 이후로 유보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학교 진학 이후 진로와 관련된 
정체감의 혼란과 대학생활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
고 있다[4]. 

특히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
오면서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5,6].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대학 신입생들의 주
요 스트레스로 학교 적응과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6]. 대학생 시기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학생
활부적응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방해하고 노동
시장 진입 이후에는 직업에 대한 불만족과 잦은 이직 등
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4,7].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진학 전·후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진
로발달과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으로 가정 안팎에서 형성된 청소년들의 사회관계에 주목
하고, 이러한 사회관계가 청소년기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진로발달의 중
요성을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진로
발달을 위해 사회관계 차원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접근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고등학생 시기 진로발달과 대학 진학 

후 진로발달, 그리고 대학생활만족 간의 관계 유형은 어
떠한가?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는 대학 진학 전·후 진로발
달과 대학생활만족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아래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진
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간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의 사회관계가 이러한 역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Fig. 1 참조).

Fig. 1. Research Model

2. 이론적 배경

2.1 진로발달의 개념
진로에 대한 발달론적 입장은 Ginzberg, Ginsburg, 

Axelrad와 Herma[3]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들은 종단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업선택이 삶의 어느 특정 시
기에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에 걸쳐 크고 작은 일련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 주장하였다[8]. 이처럼 발달론적 입장에서 진로란 자
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
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로서 진로정체감이
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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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상을 의미한다[10,11]. 즉, 진로정체감
이 잘 형성된 개인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

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진로를 설정하는 데 
반해, 진로정체감이 낮은 개인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10,11]. 따라서 진로결정은 진로정체감의 중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12]. 

진로 결정 수준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
과 구체적인 직업 선택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13]. 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는 진로 결정을 대학교
에 진학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확신이나 졸
업 후 자신이 종사할 직업 분야를 선택하고 확신하는 정
도로 정의하였다[13]. 특히 대학생 시기 진로 결정은 재
학 기간 중 진로준비 행동과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로까
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을 통해 이들의 진로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2 대학 진학과 진로발달 
이제까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지․정서․사회
적 발달이 진행되고,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점차 현
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되었다[14-16].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중․고등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변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시
기가 갈수록 연장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진로발
달 수준이 대학교 진학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는 많은 청소년이 오히려 대학교 진학 
이후 진로정체감의 혼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 자신
의 적성 및 흥미, 능력과 같은 자기 이해와 자신이 추구
하는 진로 및 삶의 가치와 같은 내적 요인, 졸업 후 취업 
가능성과 사회적 평판, 부모·교사·친구의 권유 등 다양한 
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및 전공을 선택
하게 된다[9,17,18]. 그러나 대학입시 위주의 교과과정 
운영, 지나친 사교육, 빠른 시기에 안정적인 직업 세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중·고등학생 시
기 청소년들이 충분한 자아 탐색의 기회를 얻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4]. 결과적으로 많은 청소년은 대학 진학 이
후에 진로선택에 있어서 뒤늦은 혼란을 경험하고[19], 전
과, 자퇴, 편입, 휴학, 졸업유예 등의 선택을 통해 노동시
장 진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또한, 졸업 이후 취업을 하
더라도 조기 퇴사하거나 잦은 이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4,7].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 시기 진로발달의 
수준이 대학교 진학 이후 신입생 시기 진로결정 여부 및 
대학 생활 만족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3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를 보면, 낮은 진로정체감 수준은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0], 전공에 대한 만족
도를 포함한 대학생활 적응과도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다[21-23]. 대학생의 진로 결정은 진로준비를 위한 동
기 및 행동과 연결된다[24,25]. 즉, 낮은 진로정체감은 
대학 생활에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유발하고 이는 진로
준비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교에 재
학 하는 동안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가 미흡한 청년들
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성취에 어려움
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은 대
학생활만족은 물론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 성과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2.4 사회관계와 진로발달
청소년기 진로발달은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과

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선행연구들은 진로발달
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로 개인적 요인, 가정 및 학교 요
인 등을 폭넓게 다루어왔다. 특히, 사회관계를 통한 물질
적·정서적 지원은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왔다[22].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관계로 부모, 또래, 그리
고 교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 요인으로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
도 및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평가되었다[26].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지
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26]. 예를 들어 모의 정서적 지지와 온정적인 양육태도
는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7,28],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방식
은 자녀의 진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
의 양육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해 이들의 부모-
자녀 관계를 평가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진로발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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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로 하루 중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기 
주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황매향 외[8]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또래애착은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
와 같은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
히,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30], 진로정체감과도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31,32]. 

그 밖에, 선행연구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기 
진로정체감 형성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이상길[33]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높
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은경 외[13]의 연구에서도 교사
관계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 동안 지지적인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된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은 대학교 진학 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
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생 시기 사회관계의 경험이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자 하였다. 

2.5 사회관계와 대학생활
선행연구들은 대학생활 적응과 사회관계 간에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
방식은 대학 적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34]. 예를 들어, 부모의 긍정적인 양
육태도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인 반면,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35].

또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구 
및 교수와의 지지적 관계는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36,37].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대학교 신입생 시기 친구 및 교
수와의 관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
으로 고등학생 시기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대학 진학 
이후까지 지속해서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추가
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를 포함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대학생활적응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
고자 하였다.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은 대학생
활적응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 하나로, 교육현장에서 만
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
의 삶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더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
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38]. 

3. 연구방법

3.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조

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 중1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중1패널의 표본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 총 
2,351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시기
와 대학 진학 후 진로발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6
차와 7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1,828명 중 6차 조사 시기 
고등학교 3학년, 7차 조사 시기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
는 응답자 1,307명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조사 도구
3.2.1 진로발달
가.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척도는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

야가 있다,’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등의 진술을 포함하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다. 진로정체감은 
8개 항목에 대한 응답의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점수화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9이었다. 

 
나. 진로 결정
진로정체감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진로결정은 응답자

가 장래 직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3
단계로 평가되었다.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1)’고 응답한 경우는 
‘진로 결정’으로,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못했다
(3)’라고 응답한 경우는 ‘진로 미결정’으로 보았으며, ‘대
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2)’고 응답한 경우는 대략적인 
진로의 방향성만 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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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학생활만족
대학생활만족 수준은 대학 및 전공(학부, 학과) 만족도 

2개 문항과 대학생활 만족도 5개 문항을 포함하는 총 7
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1)’에서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
록 대학생활만족 수준이 높아지도록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4이
었다.

3.2.3 사회관계 
가.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

방식을 활용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긍정적인 양육방
식으로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포함되었고, 부정적
인 양육방식으로는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포함
되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2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
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9이었다. 청소
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점
수가 높아지고,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
으로 인식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점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또래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는 또래 애착 척도로 평가되었다. 또래 

애착 척도는 모두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 친구들
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하였다. 또래 애착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4이었다. 

다. 교사와의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응답자는 학교 선생님

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5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진
술에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졸업한 다음
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등이 포함되었다. 교
사와의 관계를 측정한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또
한 좋은 방식으로 점수화되었다.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0.84로 나타났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중1패널 조사의 6

차와 7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이 단계 군집 분
석(two-step cluster analysis)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과 대학생활만족의 관계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단계 
군집 분석에서는 Shwartz 베이지언 범위 (BIC) 를 활용
하여 군집 수가 제시되었으며 군집 분석에 활용된 거리 
측도 방식은 로그우도 방식을 이용하였다. 군집 분석을 
위한 변수로는 청소년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
감 수준, 대학교 1학년 시기 진로 결정 수준, 대학교 1학
년 시기 대학생활만족 수준이라는 세 개 변수가 활용되
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사회관계가 이 단계 군집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사이의 관계 유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만족 유형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모형의 독립변수에는 사
회관계 관련 변수인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그리
고 교사와의 관계가 포함되었으며, 그 밖에 청소년의 성
별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0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먼저 청소년 대상자들의 성비를 살펴보
면 여학생은 700명으로 53.6%를 차지하였고 남학생은 
607명으로 46.4%를 차지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 수준은 1점에서 4점 
사이로 측정되었으며, 그 평균은 3.05, 표준편차는 0.59
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1학년 시기 진로 결정에 있어
서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
로 427명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대략적인 진로를 정했다
는 응답자가 48.6%(635명),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
자가 18.7%(345명)이었다. 따라서 약 세 명 중 두 명의 
청소년들이 대학교 1학년 시기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1점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이 2.95, 표준편차가 0.3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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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음으로 또래 애착 점수의 평균은 3.12, 표준
편차는 0.43이었다. 교사와의 관계는 평균 2.96, 표준편
차 0.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관계 중 또래 관계에 대
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로서 대학·
전공·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점수는 평균 2.85, 표준
편차는 0.48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대학교에서의 생
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key 
variables

Variables Values n (%)

Gender
Male 607 (46.4))

Female 700 (53.6)

Variables Time Values n (%)

Career decision 1st Year 
College

Concretely 
determined 427 (32.7)

Roughly 
determined 635 (48.6)

Not determined 245 (18.7)

Variable Time Mean SD Med. Min. Max.

Career identity 3rd Year High 
school 3.05 0.59 3.00 1.25 4.00

College life 
satisfaction

1st Year 
College 2.85 0.48 3.00 1.00 4.00

Parenting Styles 3rd Year High 
school 2.95 0.39 2.95 1.43 4.00

Peer attachment 3rd Year High 
school 3.12 0.43 3.00 1.00 4.00

Relationships 
with school 

teachers

3rd Year High 
school 2.96 0.59 3.00 1.00 4.00

4.2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간의 관계 유형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과 대학

교 진학 후 진로 결정, 그리고 대학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크게 네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
때, 분석모형의 평균 silhouette 값은 0.5로 ‘좋음’ 수준
에 해당하였다. 청소년들의 유형 별 분포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이 427명, 두 번째 유형이 245명, 세 번째 유
형이 471명, 네 번째 유형이 164명으로 최대 군집 대 최
소 군집 표본수의 비율은 일반적인 기준인 3보다 낮은 
2.87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간 비교가 가능하였다
(Table 2 참조).

먼저 약 33%를 차지하는 첫 번째 유형의 경우 고등학
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 평균은 2.94로 전체 평균 
3.05보다 낮았으나 대학교 진학 후 설문에서는 ‘구체적

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진로결정 수준
이 높았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는 2.94로 전체 평균 
2.8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네 집단 중 두 번째
로 높은 수준의 대학생활 만족도이다. 따라서 첫 번째 유
형은 대학교 진학 이후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
었으며 대학생활만족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 수준
이 2.74로 전체 평균 3.05보다 낮았으며, 대학교 진학 이
후 설문에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
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가 평균 2.74로 네 집단 중 가
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대상자 중 36%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세 번째 
유형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이 2.72로 네 집
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대학 진학 후 대략적인 진
로의 방향을 정했다고 응답하여 진로정체감 수준이 향상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평균 
2.79로 전체 평균 2.85보다 낮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 이
는 네 집단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네 번째 유형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은 
3.77로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대학 진학 
이후 진로 결정에 있어서 대략적인 진로의 방향성은 정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로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집단의 평균 대학생활 만족도는 3.00
으로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대학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유형별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적응 특성을 
요약하면,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
이 향상되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유형,’ 두 번
째 유형은 ‘대학 진학 이후까지 진로정체감이 낮고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낮았
던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후 다소 향상되고 있으나 대
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유형,’ 네 번째 유형은 ‘매
우 높았던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후 다소 하락하였으
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 진학 전·후의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다수의 청소년은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 수준의 향상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약 19%의 청소년들은 고등학생 시기
의 낮은 진로정체감 수준이 대학 진학 이후까지 정체되
었고, 약 12%의 경우는 고등학생 시기 높았던 진로정체
감 수준이 대학 진학 후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진로정체감 수준과 대학생활만족 수준 간에서는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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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 of career develop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type classification using two-step cluster 
analysis

Clusters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n 427 245 471 164

(%) (32.7) (18.7) (36.0) (12.5)

Career identity in 3rd 
Year High school

Mean 3.31 2.74 2.72 3.77

Median 3.25 2.75 2.75 3.87

Q1 2.88 2.25 2.50 3.62

Q3 3.75 3.00 3.00 3.99

Career Decision in 1st 
Year College Concretely determined Not determined Roughly determined Roughly determined

College life satisfaction 
in 1st Year College

Mean 2.94 2.74 2.79 3.00

Median 3.00 2.86 2.86 3.00

Q1 2.57 2.43 2.57 2.72

Q3 3.14 3.00 3.00 3.28

Characteristics of Clusters

Mid level of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
Concretely

determining career (in 
college)

+
High level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Low level of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 
Not determining career

+
Low level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Low level of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
Roughly determining 
career (in college) 

+ 
Low level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High level of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
Roughly determining career 

(in college)
+

High level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Improvement in career 
identity and satisfactory 

college life’

‘Low career identity and 
unsatisfactory college 

life’

‘Slightly upward mobility 
of low career identity 

and unsatisfactory 
college life

‘Slightly downward mobility 
of high career identity and 

satisfactory college life’

4.3 사회관계가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유형에 미
치는 영향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를 진로발달 및 대학생활
만족 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잠재적 변인으로 보고 이
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때 종
속변수인 진로발달 및 대학생활만족 유형의 참조그룹을
(reference group) 낮은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이후
까지 정체되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두 번째 
유형(Cluster 2)으로 정하고 다른 유형들이 두 번째 유형
(Cluster 2)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
았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모형이 독립변
수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모두 포함한 경우의 –2
로그우도 값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그 
유의확률은 0.001 미만으로 나타났다(X2(df)=92.24(12), 
p<0.001). 따라서 본 연구모형이 진로발달 및 대학생활
만족 유형을 예측하는데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관계 변인
들은 진로발달 및 대학생활만족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참조그룹인 두 번째 유형
(Cluster 2)과 첫 번째 유형(Cluster 1)을 비교해 보면,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와의 
관계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만족 
수준이 모두 낮은 두 번째 유형(Cluster 2)보다 진로정체
감 향상과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특성으로 하는 첫 번
째 유형(Cluster 1)에 속할 확률은 약 88%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
할수록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 향상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을수
록 두 번째 유형(Cluster 2) 보다 첫 번째 유형(Cluster 
1)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또래 애착 수준이 1점 향상될 때마
다 청소년들이 두 번째 유형 (Cluster 2)보다 첫 번째 유
형 (Cluster 1)에 속할 확률이 약 78% 높아졌다.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사와
의 관계 척도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청소년이 두 번째 
유형(Cluster 2) 보다 첫 번째 유형(Cluster 1)에 속할 
확률은 37% 증가하였다. 이는 고등학생 시기 교사와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264

Table 3.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on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Cluster 1 Cluster 3 Cluster 4

B SE WaldX2 Exp(B) B SE WaldX2 Exp(B) B SE WaldX2 Exp(B)

(Constant) -4.25 0.80 28.23*** - -0.14 0.80 0.03 - -6.84 0.99 47.76*** -

Gender 0.44 0.16 7.07** 1.55 0.36 0.16 5.17* 1.44 0.26 0.21 1.63 1.30

Parenting Styles 0.63 0.23 7.39** 1.88 0.14 0.23 0.40 1.15 0.86 0.29 8.71** 2.36

Peer attachment 0.58 0.21 7.42** 1.78 0.08 0.20 0.16 1.09 0.97 0.27 13.37*** 2.65

Relationships with 
teachers 0.32 0.15 4.37* 1.37 -0.02 0.14 0.02 0.98 0.24 0.19 1.58 1.27

Pseudo R-Square

Cox & Snell 0.07

Nagelkerke 0.07

McFadden 0.03

Goodness-of-Fit

intercept only -2LL = 3210.45

Final -2LL = 3118.21

X2(df) 92.24(12)***

*p<0.05, **p<0.01, ***p<0.001 

긍정적인 관계가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의 향상과 대
학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비교하여 첫 번째 유형(Cluster 1)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았다.

둘째, 낮은 진로정체감과 낮은 대학생활만족 수준을 
특성으로 하는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대학생활 만족
도는 낮지만, 진로정체감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변화를 경
험한 세 번째 유형(Cluster 3)은 사회관계 면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세 
번째 유형(Cluster 3)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
수는 성별로 남학생과 비교하여 여학생의 경우 두 번째 
유형(Cluster 2)보다 세 번째 유형(Cluster 3)에 속할 가
능성이 약 4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
(Cluster 2)과 세 번째 유형(Cluster 3)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들이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의 향상을 경험할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 만족도가 모두 낮은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고
등학생 시기 높았던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후 다소 저
하되는 경험을 한 네 번째 유형(Cluster 4)을 비교한 결
과,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애착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후, 부모와의 관계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청소년 자녀가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비교하여 네 번째 유형
(Cluster 4)에 속할 확률은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또래 

애착 점수가 1점 향상될 때,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비교하여 네 번째 유형(Cluster 4)에 속할 가능성은 2.7
배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 긍정적으로 인
식할수록, 그리고 또래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고등학
생 시기 진로정체감이 높고 이후 대학생활 만족도도 높
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진학 전·후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만족
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부모, 또래, 교사와의 사회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 수준과 대학 진학 
후 진로 결정 수준을 통해 대학 진학 전·후 진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 수준이 고등학생 
시기와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이 성숙함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점차 확고하게 형성되고 구체적인 진로 결
정에 이르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14-16]. 그러나 약 30%의 청소년들의 경우 낮은 진로
정체감이 대학 진학 이후까지 정체되거나 오히려 높았던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후 저하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
년일수록 대학 및 학과 또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대학 생활에도 원만히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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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전공만
족도는 물론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을 예측하
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모와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또래와의 애착이 강할
수록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고, 대학생활
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이
고 친밀한 사회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28,31-33,39]. 

넷째, 고등학생 시기 교사와의 관계는 대학 진학 후 진
로결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보면,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관심을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3].

다섯째로,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의 향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 시기 낮은 진로정
체감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후 대략적인 진로결
정에 이르거나, 중간 정도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보였던 
청소년이 대학 진학 후 구체적 진로결정에 이른 경우를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있
어서 유의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24]와 남성
이 여성보다[40,41],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42] 높은 진
로결정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에서 나타나는 성
별의 차이가 단순히 한 시점에서 결정되고 유지되는 것
이 아니라 조사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이제까지 다수의 연구들은 진로발달 수준별 대

학생활적응의 평균값 비교를 통해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소
년의 진로발달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수준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생 중 대략적인 진로는 결정하였으나 아직 구
체적인 진로 결정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진로 결정의 혼란은 일시적인 변화과정일 수도 있고, 지
속적인 진로발달의 정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
로발달 수준을 일회성 조사를 통해 획일화하여 판단하기

보다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화
된 개입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접근으로는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노동시
장 진입에 유의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학생 시기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참여도와 대학교의 진로 관련 상담과 지원제
도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설명하는 잠재적 변인이 될 수 
있다[43]. 

둘째,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 수준은 대학 진학 
후 학교생활 만족 및 적응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 낮은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
학 후 진로 미결정으로 연결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 다양한 진로개발 프
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
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학 진학 이후 
진로 결정 및 학교생활 적응, 나아가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까지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형성·발전된 사회관
계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로교육은 진로와 관련된 심
리적 변화나 학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학문 간 융합을 통한 통합적 접근 방식
으로서 그 대상을 청소년기 형성·유지·발전된 사회관계
로 확대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의 제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 과정과 
달리 대학생은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청년 고용의 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융합적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 진학 전·후의 진로정체감 변화와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사회관계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융
합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7차 조사의 경
우 진로정체감 척도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대학 진학 전·후 진로정체감의 실제 변화
량을 통해 진로발달의 추이를 측정하지 못하고 진로 결
정이라는 간접적 지표를 활용하여 그 변화의 방향성을 
추정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고등학생 시기 형성된 
진로정체감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
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그 인과관계를 세분화된 연구모형을 통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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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
용된 데이터의 조사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와 대학
교 1학년 시기로 한정되어 있어 대학교 생활 전반에 걸
친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대학
생들의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양상
이 학교생활은 물론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종단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속적
이고 포괄적인 대학교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
가 있겠다. 또한,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기 사회관
계망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관계의 형성 및 발전을 돕는 구체적인 진
로발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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